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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이 자료는 배부 즉시 보도하실 수 있습니다. 총 7매

“‘불금’ 퇴근시간대 승객 가장 많이 타“…
지난해 3억 4천만 명 싣고 달린 부산도시철도

• 부산도시철도 2019년 수송실적 분석… 일평균 93만8천명으로 역대 최다
• 최다인원 수송요일은 금요일, 승객 가장 많이 탄 날은 5월 3일
• 1호선 승객 가장 많아… 이용객 최다역사 ‘서면역’ 부동의 1위
• 무임승차인원 전체 이용객 중 30% 육박… 처음으로 1억 명 넘어

언제, 어느 역에서 승객들은 도시철도를 가장 많이 탈까? 부산도시철도를 

이용하며 한 번쯤은 품어봤을 궁금증이다.

부산교통공사(사장 이종국)는 13일 2019년 수송실적을 통해 주요 성과와 

각종 분석결과를 내놓았다. 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3억 4,255만 명이 

부산도시철도 1~4호선을 이용했다. 이는 역대 최다 수송인원 기록에 해당한다.

공사는 2019년 수송성과와 함께 월별·요일별·시간대별 및 

최다·최소이용 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.

1 역대 최다 수송인원 달성, 4년 연속 일평균 90만 명 돌파

지난해 부산도시철도는 일평균 수송인원 93만8천 명(1년 기준 3억 4,255만 

명)을 기록했다. 직전 해인 2018년(92만1천 명 / 3억 3,624만 명)에 비해 매일 

1만7천 여 명이 도시철도를 더 이용한 셈이며, 비율로는 1.9%가 증가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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▹또한 부산도시철도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일일 평균 수송승객 

90만 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.

연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
일평균 93만8천 92만1천 92만8천 90만4천

수송실적 3억4,255만 3억3,624만 3억3,885만 3억3,099만

▲ 연도별 수송실적 [2016년 이후] (단위 : 명)

공사는 각종 행사와 연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수송인원 증가세를 

견인했다고 설명했다. 특히 지난 11월 사흘에 걸쳐 열린 한-아세안 

정상회의(11월25일~27일)의 경우,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인해 도시철도로 

이용객이 대거 몰리며 평소보다 수송인원이 17% 이상 증가했다.*

✽ 정상회의 행사장 인근(센텀시티~장산) 정상회의 기간 총 수송인원 (3일간)

   : 2019년 27만1천 명 / 전년 동기(23만1천 명) 대비 4만 명 증가

2 월별 / 요일별 / 시간대별

▲ 월별 분석 결과, 부산도시철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은 5월로 

나타났다.* 지난해 5월 부산도시철도 1~4호선을 이용한 승객은 총 3,045만 

명이다. 이는 같은 해 월 평균(약 2,855만 명)보다 약 6% 많은 수치다.

✽ 월별 수송인원 추이 : 5월 > 12월 > 11월 > 10월 > 3월 > 4월 > 

7월 > 6월 > 1월 > 8월 > 9월 > 2월

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실적 2,778만 2,473만 2,970만 2,922만 3,045만 2,779만

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2,836만 2,764만 2,663만 2,989만 3,002만 3,031만

▲ 2019년 기준 월별 수송실적 (단위 : 명)

공사 관계자는 “전통적으로 나들이객이 많은 5월에 연중 승객이 가장 

몰린다”고 설명했다. 2019년 5월 기록은 직전 해 같은 달(2,984만 명)과 

비교해도 2% 가량 높아진 수치를 보인다. 12월 역시 연말 행사로 승객 

증가가 두드러졌다. 반면 수송인원이 가장 적은 2월은 설 명절과 방학으로 

인한 승객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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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요일별로 보면, 이용객이 가장 많은 때는 금요일로 집계됐다.* 일일 

평균 105만4천 명이 이날 도시철도를 이용한다. 그 뒤를 매일 100만 4천 

명이 이용하는 화요일이 잇고 있다. 반면 가장 승객이 적게 타는 요일은 

일요일이다. 하루에 64만8천 명으로, 금요일 수송인원의 61.4% 수준이다.

✽ 요일별 수송인원 추이 : 금요일 > 화요일 > 수요일 > 월요일 > 목요일 >

토요일 > 일요일

요일 평균 월 화 수 목 금 토 일
실적 938 992 1,004 997 990 1,054 882 648

▲ 2019년 기준 요일별 수송실적 (단위 : 천명)

▹2019년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날은 5월 3일 금요일이다. 이날 하루만 

115만 명 이상이 부산도시철도를 이용했다. 공사는 어린이날을 앞둔 데다 

금요일이라는 특성상 많은 승객이 도시철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았다. 반대로 

승객이 가장 적었던 날은 제17호 태풍 타파의 북상으로 32만 명을 기록한 

9월 22일 일요일이었다.

▹지난해 일일 승객이 100만 명을 초과한 날은 총 186일이다. 이는 직전 

해의 152일을 30일 이상 뛰어넘은 기록이다. ▹일일 승객이 110만 명을 

초과한 날도 21일로 전년 대비 11일 많아졌다.

▲ 시간대별로는, 출·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, 오후 6시부터 

8시까지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으로 확인됐다. 분석에 따르면 도시철도 

전체 이용객의 27.1%(18~20시 14.1% / 7~9시 13.0%)가 출·퇴근시간에 집중돼 

있다. 반면 승객이 가장 적은 시간대는 첫차와 막차 시간대인 것으로 

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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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2019년 기준 요일별 수송실적 (단위 : 명)

3 호선별 / 역별

▲ 승객이 가장 많았던 호선은, 총 1억 7,327만 명이 이용하며 전체 

수송객의 50.6%를 책임진 1호선이었다.* 전년(1억 6,978만 명)과 비교해도 

2%가 늘었다. 반면 가장 적은 승객이 이용한 호선은 1,098만 명이 탑승한 

4호선이었다.

✽ 호선별 수송인원 추이 : 1호선 > 2호선 > 3호선 > 4호선

호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
수송실적 1억7,327만 1억2,386만 3,444만 1,098만

비율 50.6% 36.2% 10.0% 3.2%

▲ 2019년 기준 호선별 수송실적 (인원단위 : 명)

▹호선별 수송실적은 1~4호선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. 상승세가 

두드러진 호선은 전년 대비 2.06%가 오른 3호선(2018년 3,374만)이었으며, 

그 뒤를 1호선(2.05%)과 2호선(1.73%), 4호선(0.89%)이 이었다.

▲ 승객이 가장 많은 역사는 1호선과 2호선이 환승하는 서면역이다.* 하루에만 

평균 6만 8,479명이 서면역을 이용했다. 한 해로는 2,500만 명에 육박한다. 

서면역은 부산도시철도 이용객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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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연산역의 일평균 이용객이 3만 1,975명을 

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. 반면 승객이 가장 적은 역은 4호선 석대역으로, 

하루 평균 169명의 승객이 이곳을 찾았다.

▹서면역과 연산역 외에도 사상역(2만 3,862명/이하 일평균), 부산역(2만 

3,136명), 남포역(2만 2,240명) 순으로 승객이 많았다.* 이들 역은 최근 5년간 

꾸준히 이용객 상위 역사에 오르며 부산도시철도 ‘전통 강자’의 면모를 

유감없이 드러냈다.

✽ 수송인원 상위 10개 역사 

 : 서면역(1+2) > 연산역(1+3) > 사상역(2) > 부산역(1) > 남포역(1) > 

하단역(1) > 동래역(1+4) > 센텀시티역(2) > 자갈치역(1) > 경성대부경대역(2)

상위역
2019

(일평균)
전년대비
승객증감

하위역
2019

(일평균)
전년대비
승객증감

서면 68,479 ▲1.8% 석대(4) 169 ▲8.2%
연산 31,975 ▲2.2% 고촌(4) 742 -
사상 23,862 ▽0.2% 체육공원(3) 1,035 ▲4.2%
부산 23,136 ▲2.7% 호포(2) 1,172 ▲2.3%
남포 22,240 ▽0.4% 낙민(4) 1,743 ▽2.6%

▲ 2019년 기준 수송실적 상·하위 5개 역사 (인원단위 : 명)

▲ 승객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역은, 환승역인 서면역을 제외하면 1호선 

교대역(1만 5458명/이하 일평균)이다. 교대역은 동해선을 이용한 후 도시철도로 

환승하는 인원이 늘어나 하루 평균 1천 명이 증가했다. 뒤이어 1호선 

하단역(▲919명), 범일역(▲869명), 시청역(▲743명)이 나란히 상위권을 형성했다.

▲ 승객 증가세가 도드라진 역도 있다. 직전 해보다 13.4% 증가한 실적을 

보인 2호선 증산역이 주인공. 이곳은 양산 신도시 신규 입주인원이 

증가하면서 2019년 하루 평균 4,725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돼, 

2018년(4,165명)과 비교하면 560명 이상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. 뒤이어 

3호선 물만골역(11.04%)과 1호선 좌천역(10.26%), 신장림역(9.3%)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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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림역(9.1%)이 이름을 올렸다.

4 무임수송 30% 육박… 국비지원 절실

작년 한 해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율은 29.8%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. 

일평균 기준 전체 93만8천 명 중 28만 명이며, 한 해로는 1억 224만 명에 

이른다. 무임승차 인원이 1억 명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.

최근 5년간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율은 증가 추세다. 증가폭도 커지고 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공사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부산도시철도 

무임수송 비율이 30%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.

2019년 한 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1,396억 원을 넘어섰다. 이는 

같은 해 공사 재정적자 2,279억 원의 61%를 넘어서는 수준이다.

연도 2019 2018 2017 2016 2015
인원 1억224만 9,567만 9,342만 8,756만 8,520만

수송비율 29.8% 28.5% 27.6% 26.5% 26.3%

▲ 최근 5년간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 및 비율 (인원단위 : 명)

고령화 진행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는 만큼, 65세 이상 어르신의 

도시철도 이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. 특히 공사는 

동종기관 중 무임수송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. 지난해부터 공사를 

비롯한 6개 도시철도 기관장이 무임비용 국비지원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

개정*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,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.

✽ 도시철도법 개정안 내용 (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)

  :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(이하 “공익서비스비용”이라 한다)은 국가 

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(이하 “원인제공자”라 한다)가 부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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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2020년 계획

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우려 등이 변수로 예상되는 가운데, 

공사는 철저한 방역과 소독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이 안심하고 

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.

더불어 절대안전체계 강화,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각종 이벤트, 주요 

행사에 대비한 특별수송계획 등 잠재 승객을 유인할 방안을 다각도로 

마련하겠다고 밝혔다.

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은 “부산도시철도의 1년치 통계를 보면 

도시철도뿐 아니라 시민의 생활상도 읽어낼 수 있다”며 “올 한 해도 더 

많은 시민에게 다가가며 부산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